
제1장 전문기능을갖춘 친환경적도시생활기반구축

1. 현황과 문제점

1) 도시인구 및 도시화 현황

■ 도시인구 및 도시화

·본 지역의 도시인구는 지역전체의 절대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도시화율은 1980년 44.8%, 1990년 63.2%, 1995년 70.2%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율의 증가추이에도 불구하고 본지역의 도시화율

은 86.4%에 달하는 전국평균 도시화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도시인구가 1980∼90년, 1990∼1995년 사이에 각각 연평균 2.9%와 1.4%가

증가한데 비해 본 지역은 각각 2.4%, 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Ⅵ- 1> 전국 및 전북의 도시화추이
(단위: 천인, %)

주*: 괄호안은 주민등록상 인구
주: 도시인구는 지역 동부 및 읍부인구 기준

■ 시·군별 도시인구 분포

·지역내 시·군별 도시화 진전상태를 보면, 1998년 현재 지역전체의 도시화율

인 7 0 . 1 %를 상회하는 지역은 전주시(100.0%), 군산시(81.1%), 익산시

(75.4%) 등 3개시에 불과하며 도시화율이 50%를 못미치는 시·군이 9개시군

구 분 1 9 8 0 1 9 9 5 1 9 9 8
연평균증가율

( 1 9 8 0∼9 5 )

전 국

총 인 구 37,436 44,606 46,430 1.17

도시인구 26,891 38,518 (40,301) 2.40

농촌인구 10,545 6,088 (6,129) △3.66

도시화율 71.8 86.4 (86.8) -

전 북

총 인 구 2,287 1,902 1 , 9 2 3 ( 2 , 0 1 5 ) * △1.23

도시인구 1,024 1,336 (1,412) 1.77

농촌인구 1,263 566 (603) △5.35

도시화율 44.8 70.2 (70.1) -

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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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체계 분포특성

·도시체계는 도시의 인구규모, 중심기능에 따라 도시계층별로 유기적인 연관관

계를 지니므로 합리적인 도시체계의 설정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

다. 인구규모에 의해 시·군을 4개의 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전주시만이 인구

50만 이상의 1계층으로 구분되고 나머지 5개 시급 도시들은 2, 3계층으로 구

분된다. 이외의 읍급도시들은 5만인 이하의 4계층으로 구분된다. 이들 도시들

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 등 2, 3계층 도시들이 일부지

역에 편중 분포되어 있어 도시체계상 불균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Ⅵ- 3> 도시계층체계 현황

구 분 도 시 명

1계층(5O만인 이상) 전주시

2계층(20만인 이상) 익산시, 군산시

3계층(5만인 이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4계층(5만인 미만) 

완 주 군 (삼 례 읍 , 봉 동 읍 ), 임 실 군 (임 실 읍 ), 무 주 군
(무주읍), 부안군(부안읍), 고창군(고창읍) 

진안군(진안읍), 장수군(장수읍), 순창군(순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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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 4 . 3 % )나 되며, 그 중 3 0 %에도 못미치는 시·군이 순창(29.3%), 고창

(26.7%), 부안(29.8%) 등이다. 지역내에서 도시화 진전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도시화율이 18.7%에 불과하다.

<도 Ⅵ- 1> 시·군별 도시화 수준

<표 Ⅵ- 2> 시·군별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 현황
(단위:인, %)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1999.

구 분 총인구 도시인구 동 읍 면 도시화율

전 북 2,014,561 1,411,892 1,245,246 166,646 602,669 70.1 

전주시 600,343 600,343 600,343 - - 100.0 

군산시 281,431 228,195 222,916 5,279 53,236 81.1 

익산시 335,677 253,067 242,677 10,390 82,610 75.4 

정읍시 150,952 89,014 78,574 10,440 61,938 59.0 

남원시 106,440 58,059 51,928 6,131 48,381 54.5 

김제시 121,875 53,847 48,808 5,039 68,028 44.2 

완주군 86,381 35,220 - 35,220 51,161 40.8 

진안군 34,704 12,391 - 12,391 22,313 35.7 

무주군 30,610 10,252 - 10,252 20,358 33.5 

장수군 30,556 8,425 - 8,425 22,131 27.6 

임실군 40,572 7,570 - 7,570 33,002 18.7 

순창군 36,882 10,813 - 10,813 26,069 29.3 

고창군 78,686 20,980 - 20,980 57,706 26.7 

부안군 79,452 23,716 - 23,716 55,736 29.8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고창읍삼례읍 봉동읍

김제시

부안읍

남원시

순창읍 임실읍 무주읍 진안읍 장수읍

<도Ⅵ- 2> 도시계층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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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율은 1995년 70.2%에서 2005년 76.7%, 2010년 81.1%, 그리고 2020

년 85.0%로 증가될 것이 전망된다. 이와같은 도시인구의 증가는 소득증대와

함께 주거공간, 생산과 유통, 위락활동을 위한 도시공간 확충과 도시서비스 시

설공급 수요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도 Ⅵ- 3> 전국 및 전북의 도시화 추이

2) 광역도시화 전망

·2 0 2 0년까지 전북지역의 도시인구증가 4 6만인 가운데 9 0 %이상이 전주·군

산·익산 등 3개 중심도시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인

구규모는 1995년 115만인에서 2020년 160만인 정도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

에따라 전주·군산·익산 등 3개 도시는 대도시권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거대도시권 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관리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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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체계 및 개발의 문제점

■ 도시화의 지역적 편중 및 도시체계의 균형분포 취약

·전북의 도시인구 가운데 76.5%이상을 차지하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3

개 도시가 지역적으로 북서부에 편중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는 이와 대응할 수

있는 중심성을 지닌 도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도내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도시별 기능특화와 보완·연계체계 구축 미흡

·기존의 도시들은 지역적 위치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도시간 특

성 및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보완·연

계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국제화·정보화 등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도시기반 취약

·본 지역내 도시들은 정보화, 국제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조 및 도시기

반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내 녹지 및 옥외공간, 주민편

의 및 문화시설 등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생활기반이 취약한 실정이

다. 특히 전주∼익산∼군산은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으로 무질서한 연담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거대도시권화에 따라 난개발 등 도시문제의 광역

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광역적인 도시정비 및 계획

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2. 도시인구 및 광역화 추이 전망

1) 도시인구 증가전망

·본 지역내 도시인구는 1995년 현재 1,336천인에서 2020년 1,796천인으로

460천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도시인구 증가로 전북지역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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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정주기반 구축

·도시별 특성에 따라 관통 녹지대의 설정, 보행자 전용지구, 노면전차 등 친환

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과 저층저밀도 개발을 통한 전북지역 특유의 전원

적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이를 위하여 택지 및 시가지 개발의 경우, 고도제한

의 폭을 확대하고 개발면적의 15~20%를 공원면적으로 확보하며 도로율은 20

∼30%대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와함께 지역사회 단위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재개발을 통하여 고품격의 도

시정주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개발지침을 확립하도록 한다.

4) 광역도시관리체제의 구축

·전주∼익산∼군산의 대도시권화에 대비하여 도시의 광역화 및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지역간 협력·제휴를 바탕으

로 광역도시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지

역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광역도시 녹지네트워

크 형성 및 교외, 농촌지역 자연생태 녹지공간과의 연계망을 형성한다. 그리고

광역도시공급처리시설 정비·확충, 광역교통체제 구축 등 통합적인 광역도시

관리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간 기능적 연계·협력을 도모한다.

제1장 전문기능을갖춘 친환경적도시생활기반구축

3. 친환경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1) 도시기능 특화와 도시간 보완·협력체계 구축

·도시별 산업기반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시기능을 특화하고, 도시간 기능보완

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전주시는 행정중추·교육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며, 군산시는 국제교역 및 물

류도시로, 익산시는 특화산업의 중심지이자 내륙물류 거점으로, 정읍시는 첨

단산업과 관광의 중심거점으로, 남원시는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며, 김제시는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영농 및 전원도시로

육성한다.

<표 Ⅵ- 4> 도시별 기능특화 방향

2) 국제업무 및 정보화에 대비한 첨단도시기반 정비강화

·초고속광통신망, 첨단정보빌딩 등 정보도시인프라 확충, 첨단업무단지 조성

등 국제업무도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환황해권 교류거점 중심지로서 전북지역

의 위상을 정립토록 한다. 또한 지능형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을 통하여 첨

단업무기능, 고품격의 주거기능 수용기반을 조성토록 한다.

구 분 도 시 기 능 특 화 산 업

전주시 행정중추·교육문화 중심도시 영상·미디어·생물산업

군산시 국제교역·물류도시 자동차·메카트로닉스

익산시 특화산업·내륙물류도시 보석·니트산업

정읍시 첨단산업·관광도시 농가공·생명산업

남원시 전통문예·관광도시 목공예·특화작물

김제시 생태영농·전원도시 메카트로닉스(항공) 

● 도시기능 특화와 도시간 보완·협력체계 구축

● 국제업무 및 정보화에 대비한 첨단도시기반 정비 강화

●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정주기반 구축

<도 Ⅵ- 4> 광역도시 녹지네트워크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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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적·개성적인 도시정주기반 조성

·도시내 친환경적 정주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도시정주기반개선 사업 및 녹지공

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정주기반 개선을 위하여 도시주거환

경개선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및 리노베이션사업을 추

진하며,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내 자전거도로 확충

및 보행시설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내 녹지공간 및 공원시설 확

충을 위하여 녹색가로(녹지네트워크)와 도시내 곳곳에 녹지테마공원 및 도시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개성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북의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건축양식 및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확립토록 한다. 

4) 광역도시권 관리·정비사업

·대도시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익산∼군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교통시

설과 광역공급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한다. 첫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장신항, 군장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대

가 예상되는 전주∼군산간 광역전철 및 도시권 순환간선도로의 건설을 추진토

록 한다. 둘째, 광역공급처리시설의 확충은 현재 시설부족이 전망되는 전주권

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특히 전주권 광역하수처리장 및 상수도시설과 전

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권역단위로 건설토록 한다. 

제1장 전문기능을갖춘 친환경적도시생활기반구축

4.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1)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추진

·도시인구 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도시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

의 내부개발과 함께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2020년까지

계획기간중 7개소 689만평의 신도시 및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도시인구 26만

인을 수용토록 하되, 신도시 및 신시가지의 개발은 도시별 기능의 연계성과 도

시별 특화육성 방향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한다. 

<도 Ⅵ- 5> 신도시 및 광역도시권 개발계획도

2) 국제업무·정보도시 기반구축

·본 지역을 환황해권 교류거점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초고속광통신망, 첨

단정보빌딩 등 정보도시 인프라의 확충, 첨단업무단지 조성 등 국제업무도시

기반을 확충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별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군산시에 국제생산·업무신도시를 구축하여 국제업무·정보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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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는 236천가구에서 142천가구로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는 1980년 1,213

천인으로 전북 전체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2%의 매우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8년 현재 21.6%로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도 Ⅵ- 6> 농가인구 및 농가 노령화비율 추이

·농촌의 젊은층 인구유출 심화로 지역의 노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1980

∼98년 기간동안 농가인구는 약 78만인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인구

가운데 60세이상 노령인구는 오히려 17천인 정도가 증가함으로써 농가의 노

령화비율이 10.0%에서 31.6%로 크게 증가하였다.

■ 농촌소득 및 경제기반 취약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본 지역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1.56ha로 전국평균(1.35ha)을 상회하나

경쟁력을 지닌 경작단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시장의 개방으

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폭락, 시장경쟁력 약화에 따라 본 지역의 농가소득기반

은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지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의 생산비중이 1985년

35.6%에서 17.8%로 절반수준으로 감소된 점이 농촌경제의 침체경향을 대변

하고 있다.

제2장 농어촌지역의개발과 활력있는정주기반구축

제2장 농어촌지역의개발과 활력있는정주기반구축

1. 현황과 전망

1) 현황과 문제점

■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화

·본 지역의 농촌인구(면부)는 1995년 현재 566천인으로 전체인구의 29.8%로

전국 평균(13.6%)에 비해서 높다. 본 지역의 농촌인구는 그동안 높은 인구유

출로 인하여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가 심화되어 정주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즉 1980∼1995년 기간동안 농촌인구는 1,263천인에서 566천인으로 절반이

상이 감소하였다. 농촌현황을 농가 측면에서 보면, 1980∼1998년 기간동안

추진시책 사업 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국제업무
정보도시
기반구축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사 업 명 면적 수용인구

행정업무신시가지(전주) 87만평 2만인

국제생산·업무신도시(군산) 42만평 3만인

전원주거신도시(군산) 160만평 6만인

업무신도시(익산) 100만평 6만인

첨단과학 신도시(정읍) 100만평 3만인

관광배후지원 신시가지(남원) 100만평 3만인

전원주거도시(김제) 100만평 3만인

계 (7개소) 689만평 26만인

도시정보인프라 ·텔레포트, 광통신망 등 정보도시기반 구축

친환경적 도
시정주기반

도시정주
기반개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
모델링, 리노베이션사업

·도시내 자전거도로 및 보행시설체계 정비사업

녹지공간 및 공원
·녹색가로(녹지네트워크) 조성
·녹지테마공원 및 도시공원 조성

광역
도시권
정비

광역도시교통시설 ·전주∼군산간 광역전철, 도시권 순환간선도로

광역공급
처리시설

·전주권 광역하수처리장 및 상수도시설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표 Ⅵ- 5> 친환경적 도시기반 구축시책 및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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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1999년 현재 계획대비 35%수준의 진도를 보

이고 있다. 

2) 농촌지역의 인구전망

·본 지역의 농촌인구는 1995년 현재 566천인에서 2005년 457천인, 2010년

384천인, 2020년 317천인으로 약 44%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는 경우, 농촌의 전통적인 정주

기반의 유지가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 농촌지역의 정주체계

에 대한 재편과 농촌거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기반 확보와 접근성 개선

등 새로운 농촌개발전략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도 Ⅵ- 7>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전망

2. 농어촌지역 개발의 기본방향

● 농어촌을“도시활력을 제공하는 대안적 생산여가공간”으로 조성

● 소도읍 중심의 통합적 농촌정주기반 구축

제2장 농어촌지역의개발과 활력있는정주기반구축

<표 Ⅵ- 6>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추이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 농촌지역의 접근성과 생활기반시설 미흡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제기반 침체는 지역내 생활기반의 취약으로 이어지

고 있어 농촌지역 쇠퇴화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상하수도 등

주거설비의 상대적인 질적수준 불리와 함께 도시지역에 일반화되어 있는 의

료·교육·사회복지서비스·문화서비스가 취약하며 취업기회도 매우 한정되

어 있다. 또한 농촌지역(군지역)의 도로포장율은 1998년 현재 59.9%로 전국

평균인 74.0%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상수도보급율도 33.9%로 전국평균

84.5%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편 의료1인당 인구수는 455인으로 전국 의료1

인당 인구수 214인의 약 2배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북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표 Ⅵ- 7>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수준비교
(단위: 천원, %)

· 이와같은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농촌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농촌환경개선사업에는 일반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

업, 농촌마을상수도사업 등이 있으며, 1990∼2004년까지 총 92개면 지역에

구 분 전국평균 전북농촌지역(군지역)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율(%)

의료인력1인당 인구수(명)

74.0

84.5

214

59.9

33.9

455 

구 분 단위 1 9 8 0 1 9 9 0 1 9 9 8
연평균증가율 (%) 

1 9 8 0 - 9 0 1 9 9 0 - 98

농 가 구 천호 236 188 142 △2.27 △3.51

농가인구 천인 1213 708 435 △5.38 △6.09

총인구대비 비중 % 60.2 35.1 21.6 - -

60세이상 농가인구 천인 121 134 138 1.02 0.34

6 0세이상농가인구비율 % 10.0 18.9 31.6 - -

가구당 경지면적 ha 1.02 1.28 1.56 2.27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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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Ⅵ- 8> 소도읍 중심의 도농통합형 개발구상

2) 주요개발사업

■ 지역산품의 특산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의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지역산품의 고부가가치화

를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별 특산작물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의 확대를 추

진한다. 지역특산화를 위한 추진대상 사업으로는 임실군의 고추, 무주군의 고

랭지 특화작물, 장수군의 사과, 진안군의 인삼과 표고버섯, 순창군의 고추장

등 장류가공산업 연계작물, 고창군의 수박 및 장어 등 수산물, 부안군의 화훼

작물 등 지역적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산품 육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생태영농체험 관광활성화

·생태영농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무공해 첨단영농기법을

바탕으로 한 녹색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을 단순한 1차산업에

그치지 않고 1·3차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형으로 육성하며, 농촌기능 역

시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기능을 지닌 복합형

정주·생산공간으로 육성한다.

제2장 농어촌지역의개발과 활력있는정주기반구축

■ 농어촌을 도시활력 제공의 대안적 생산여가공간으로 조성

·농어촌의 경관 및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생태영농 체험관광( e c o - t ou r i s m ,

green-tourism), 주민농원 및 근교농촌 관광산업을 통한 도시-농촌간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 

■ 소도읍 중심의 통합적 농촌정주기반 구축

·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개별농가 및 자연마을 중심의 개발전략에서 벗어나 농

어촌 주민들에게 종합적 도시서비스·교육·문화·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소도읍의 중심성 강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통합적 개발전략을

추진토록 한다.

3.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1) 세부추진시책

■ 농어촌의 생산적 여가공간화

·농어촌을 도시활력 제공의 대안적 생산여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수산업

중심의 농어촌을 다원적 기능을 보유한 정주공간으로 재편한다. 농어촌의 경

관 및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생태관광이나 녹색관광과 같은 생태영농 체험관광

의 장으로 육성하며, 주말농원 및 근교농촌 관광산업을 통해 도시-농촌간 통

합개발을 추진한다.

■ 친환경적인 농어촌 기반조성 및 소도읍 중심의 정주기반 확립

·친환경적 생태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위하

여 농어촌 소도읍을 중심으로 의료·교육·사회복지서비스·문화생활 등 종합

적인 문화·생활기반을 조성한다. 그리고 농어촌의 전원적 주거공간을 확충하

고 농촌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통하여 도시의 활력을 주는 대안적 정주공간으

로 농촌개발을 추진한다.

개성있는 친환경적 지역정주기반 형성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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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및 추진실태

■ 도서지역

·본 지역내의 도서지역은 총105개소이며, 이 가운데 23.8%인 25개소가 유인

도로 개발되어 있다. 이 지역은 도 전체면적의 0.43%인 34.7㎢에 해당하며

1998년 현재 1,972세대, 6,40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1980∼98년간

도서지역 거주인구는 연평균 △2.59%로 감소하여 일반적인 농어촌의 인구유

출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도서지역의 인구기반 자체의 절

대적인 감소와 노령화가 우려되고 있다. 도서지역은 아직까지 용수, 전력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과 육지와의 접근성, 교육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다. 

·낙후된 도서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장기적·종합적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86년 도서

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표 Ⅵ- 9> 도서지역 현황

제3장 특수지역의 개발 및 정비

■ 농어촌 생활편익시설 확충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량

지원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각 군의 지역여

건과 기존 분양상황 등을 기초로 하여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확충토록 한다. 이와함께 농촌지역의 원격교육·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등 정보화기반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전원적 주거공간 조성사업

·소도읍 개발과 청정산림도시 조성사업을 확충하여 농어촌 지역의 전원적 주거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소도읍을 도시와 연계된 기초정주단위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연계·통합된 상호보완적 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농어촌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한다.

<표 Ⅵ- 8>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추진사업

주* :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 부문에 사업비 포함
괄호안은 기투자분

구 분

1 9 8 0년 1 9 9 8년
연평균증가율

( 1 9 8 0 - 9 8 )도서수
(개소)

면적
(㎢)

인구
(인)

세대
(가구)

도서수
(개소)

면적
(㎢)

인구
(인)

세대
(가구)

계
2 8

( 1 0 0 . 0 )
3 3 . 8 2
( 1 0 0 . 0 )

1 0 , 2 1 0
( 1 0 0 . 0 )

2 , 0 9 9
( 1 0 0 . 0)

2 5
( 1 0 0 . 0 )

3 4 . 7 0
( 1 0 0 . 0 )

6 , 4 0 9
( 1 0 0 . 0 )

1 , 9 7 2
( 1 0 0 . 0 )

△2.59 

군산시
1 9

( 6 7 . 9 )
2 0 . 0 5
( 5 9 . 3 )

5 , 9 9 6
( 5 8 . 7 )

1 , 2 7 0
( 6 0 . 5 )

1 6
( 6 4 . 0 )

2 0 . 3 0
( 5 8 . 5 )

4 , 7 9 5
( 7 4 . 8 )

1 , 3 3 0
( 6 7 . 4 )

△1.24

고창군
7

( 2 5 . 0 )
0 . 1 7
( 0 . 5 )

1 0 7
( 1 . 1 )

2 6
( 1 . 2 )

2
( 8 . 0 )

0 . 1 7
( 0 . 5 )

4 3
( 0 . 7 )

2 2
( 1 . 1 )

△5.06 

부안군
2

( 7 . 1 )
1 3 . 6

( 4 0 . 2 )
4 , 1 0 7
( 4 0 . 2 )

8 0 3
( 3 8 . 3)

7
( 2 8 . 0 )

1 4 . 2 3
( 4 1 . 0 )

1 , 5 7 1
( 2 4 . 5 )

6 2 0
( 3 1 . 5)

△5.34 

1)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88∼97년)은 499개 도서지역에 대한 3,997건 계획중 3,106건
(생활기반시설 48.7%, 생산기반시설 48.0%, 환경개선시설 3.3%)의 사업이 추진되어 교통·급수·
전기 등 기초적인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시책 사업 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사업비
(억원)

특성적
생산여가
공간화

지역산품의
특산화* 

·지역별 특산작물 생산기반 확대 〔43,764〕

생태영농체험
관광활성화

·무공해 첨단영농기법을 바탕으로 한 그린
투어리즘 사업추진

-

친환경적
농어촌기반

조성

농어촌생활
편익시설 확충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문화마
을 조성 및 마을기반시설 확충, 마을상하
수도 정비사업, 농어촌정보화사업 추진

6,644
(713)

전원적 주거공간
조성

·소도읍개발, 청정산림도시 조성사업 1,035

계 -
7,679
(713)

개성있는 친환경적 지역정주기반 형성 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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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사업은 현재 4차지구까지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북지역은

진안·임실군(13건), 장수군(14건), 순창군(9건), 고창군(10건)이 지정되어 있

다. 1999년 현재 총사업비의 2.2%인 8,089억원만이 투자되어 있어 매우 저

조한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 오지지역

·오지개발사업은 개발이 낙후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오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총1,260개 면지역 가운데 도서 및 주민

미거주 63개면 지역을 제외한 1,197개면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수준 측정지표

를 통해 오지지역을 선정하였다. 오지지역은 전국에 39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

며, 이 가운데 본 지역내에는 13%인 5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면적으로는 전

국의 9.9%, 인구는 11.8%로 타 지역에 비해 오지지역의 비중이 높다.

<표 Ⅵ-12> 오지지역 지정현황

주: 전국 1,230개면의 32.4%, 전국토 99,407.9㎢의 32.5%

2) 특수지역 개발의 문제점

■ 낙후지역의 접근성 불비 및 생활환경기반 취약

·낙후지역은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어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기반이 침체되고, 이러한 현상은 또다시 생활환경을 악화

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 및 접근

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제3장 특수지역의 개발 및 정비

·본 지역의 경우는 1차계획에서 제시되었던 52개사업 이외에 총 82건의 사업

을 추진하여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

산시가 5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안군 (22건), 고창군

(2건)의 순이다. 2차계획은 1998∼2007년을 계획기간으로 전국 410개 도서

지역에 대해 추진중이다. 이 중 본 지역은 23개 도서지역에 74개사업을 추진

토록 계획되어 있다. 

<표 Ⅵ-10>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 개발촉진지역

·본 지역내에는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개발계획 미수립), 고

창군 등 6개군의 일부 읍·면에 해당하는 781.1㎢(도 전체면적의 9.7%)가 낙

후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추진·계획중이다.

개발촉진지구가 포함된 군부지역의 인구는 총 255천인으로 1980년 이래 연평

균 △4.0%에 이르는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이들 지역내·외의 교통수단은 도

로교통에만 의존하는데 여전히 포장상태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취업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젊은층의 인구유출이 심하여 노령화율이

1998년 현재 평균 15.0%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Ⅵ-11>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구 분
지정 면지역

(개소, %)

지정면지역 현황

인구(명) 가구(호) 면적(㎢)

전 국
399

(100.0)
1,405,196
(100.0)

480,239
(100.0)

32,302.2
(100.0)

전 북
52

(13.0)
165,721
(11.8)

55,640
(11.6)

3,267.6
(9.9)

지역 사업량 (건)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 민자

전 체 74 36,800 19,964 4,278 4,278 8,280

군산시 58 27,611 14,841 3,180 3,180 6.410

고창군 1 1,200 840 180 180

부안군 15 7,989 4,283 918 918 1,870

구 분
1차 지구지정

( 1 9 9 6 )
2차 지구지정

( 1 9 9 7 )
3차 지구지정

( 1 9 9 8 )
4차지구지정

( 1 9 9 9 )

전 국
1 1개지구

( 6시 1 8군, 3 , 1 1 5 . 6㎢)
9개지구

( 1 2군, 1,691.8㎢)
5개지구

( 9시·군, 8 8 9 . 3㎢)
5개지구
( 9 9 9 . 9㎢)

전 북
지구지정

진안군,임실군일부
(총160.8㎢)

장수군 156.8㎢
무주군 150.0㎢
순창군 159.2㎢
고창군 154.3㎢

- -

계획수립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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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낙후지역은 대부분 도서 및 오·산지지역으로 이를 구분하여 특성

적으로 개발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향후 낙후지

역은 기존의 낙후성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경관·생태환경 등

신자원 활용지역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한다. 

■ 새로운 가치창출의 공간으로 조성

·환경의 가치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개발에서 뒤쳐진 낙후지역의 가치가 점차 높

아지고 있어 이들 지역은 가족단위 관광, 여가, 휴양의 공간으로 연구·기술개

발 등 청정환경을 중시하는 기능의 최적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갯벌, 도서, 산

촌 등 낙후지역은 소단위 특수기능의 관광, 휴양, 여가지대로 또는 특화작물이

나 산물의 생산지 등 2 1세기 새로운 가치창출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 도서 낙후지역 주민의 주거·복지환경 개선

·도서지역·산간오지 및 낙후지역내 주민의 소득 및 생산기반 확대와 함께 주

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보건, 교육, 문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급확대에

치중한다.

자료: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1995), The Rural White Paper, U·K

제3장 특수지역의 개발 및 정비

■ 생산기반 약화

·특수지역의 경제기반은 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1차적인 생산활동에 주력하

고 있어 계속적인 경제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가치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수기능의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개발에 소외되어

온 이들 지역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

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의 재배를

통해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 개발추진의 부진과 효용저하

·현재 낙후지역 지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특수지역 개발계획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개발에 대한 기대감 충족이 어려우며,

단일 사업장에 연차별 분산투자로 사업효과가 적고 조기활용이 어렵다2). 또한

급격하게 변하는 여건변화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계획의 효용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계획수립시 지역별 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

한 개발계획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기본 방향

■ 낙후지역의 특성적 개발 유도

·특수지역은 지역의 잠재력과 활용자원에 따라 유형화하여 특성적으로 개발한다.

· 농촌지역의 경제적 성장기반 강화

· 농촌지역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선도적 투자촉진 및 부담경감

· 농촌지역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 농촌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촉진

· 지역환경, 입지, 규모 및 설계를 고려한 개발형태의 보장

영국의 농촌개발 정책목표

2)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오지개발사업은 면 지역당 20억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면
지역당 30억원 지원하고 있다.

청정자원의 활용극대화와 독특한 생태환경·경관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창출공간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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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개선하고 원격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생태환경 및 청정자원의 여

가자원화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지역마케팅을 통하여 신자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 청정자원의 상품화

·특수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청정자원의 상품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내 소

득원 확충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생태경관 및 환경자원의 여가자원 활용도

를 대폭 제고하며, 지역의 청정이미지와 임산물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청정

고소득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한다.

<표 Ⅵ-13>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세부추진시책 및 사업

주* :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 부문에 사업비 포함 괄호안은 기투자분

3. 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지역특성적 개발추진

·지역잠재력과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유형별로 특성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 도서지역은 갯벌 등 해양생태, 해양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신해양 산업공간으

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하여 해양관광, 도서지역의 문화관광화, 해양자원개

발 등을 촉진하고 육지 및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서지역간 연계성 강

화를 위하여 연육·연도교 건설을 지원한다. 

- 오지 및 산지지역은 휴양·보양활동, 전원형 연구산업활동 등 자연과 일체화

된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하

여 도로를 확·포장하고 정보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경관, 생태 및 특산

자원을 상품화하고 민박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직접지원제 도

입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 지역특산자원의 상품화와 주민복지의 증진

·지역고유의 자연환경적 요소 등 낙후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소

득과 복지를 개선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에따라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여

주민생업 기반을 확대하고 낙후지역내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와 주건환경

을 개선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다양한 방문문화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여 낙후·소외지역의 문화적 소외극복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

도록 한다.     

■ 낙후지역의 접근성 제고

·낙후지역을 고유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신자원 활용지역으로 조성하기 위

하여 도로망 및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원격정보서비스를 확충하여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한다. 낙후지역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청정자원의 활용극

대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내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 사

업추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원격의료·교육·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사업비(억원)

낙후지역의

접근성 제고

낙후지역의
접근성 제고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 오지개발, 산촌개

발, 개발촉진지구개발, 원격의료시스템,

연도 및 연육교 사업

5,407

(259)

청정자원의

상품화*  

·생태경관·환경의 여가자원 활용

·청정고소득 산업단지 조성
-

· 농업지식센터(Agricultural Knowledge Center)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체계

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농민의 소득과 취

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기능은 생태, 농업경제학 및 농업기업적 요소를 결합하여 농업부문 사업개발

(Business Development), 농업기술 및 신상품개발(Research), 농업 전문기술

및 기능훈련(Education) 및 마케팅 등에 관한 정보수집 및 농민에 대한 지식·정

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네덜란드의 농업지식센터

자료: Agricultural Knowledge, Flevoland, Holland, June 1997.

개성있는 친환경적 지역정주기반 형성 1 4 3

120~143 (final)  2001.8.13 10:47 AM  페이지142


